
대우조선해양, 그리스서 유조선 수주

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해운회사인 스텔마로부터 6만9000톤급 유조선 5척을 총 1억5500만달러(척당 3100만

달러)에 수주했다고 4월29일 밝혔다.

수주한 선박은 길이 228m, 폭 32.2m, 높이 13.6m 크기로 6만9000톤의 원유를 싣고 14.6노트(시속 27km)의

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.

수주한 선박들은 2004년 말까지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.

대우조선은 그리스 선박 수주로 2002년 들어 총 9억3000만달러 가량의 선박을 수주, 2002년 수주목표인 20

억달러의 47%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.

스텔마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우량 해운회사로 5척 계약 외에도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3척

의 유조선을 인도했었다.

대우조선은 수주한 유조선이 주력 선종은 아니지만 대형선 위주로 짜여진 건조일정 중 여유공간을 채워 넣

을 수 있는 최적의 선종이어서 완벽한 건조 계획을 구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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